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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In contemporary societies, the responsibility for class reproduction through children’s educ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concentrated on mothers, positioning highly educated mothers’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s key resources for reconciling paid work and childcare.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practices of highly educated mothers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how they manage spatiotemporal constraints in everyday life.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identifies three interrelated strategies. First, mothers employ spatiotemporal compression strategies by trans-locally connecting residential locations, workplaces, and additional caregivers. Second, they maximize proximity in order to integrate childcar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within a limited daily activity space. Third, they pursue scale-up strategies that mobilize cultural and social capital to overcome geographical constraints and sustain career aspirations. These strategies represent adaptive responses to gendered role expectations and unequal urban opportunity structures, combining limited options through the intensive use of available resources. While some practices suggest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care arrangements or gender relations, they remain contingent upon career constraints and structural sacrifices borne by highly educated mother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unequal urban spatial structures intensify the complexity of these strategies and that urban space, class, and gender are mutually constitutive in reproducing hierarchical and polarized so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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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들의 높아진 학업성취는 노동시장의 성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시기에 맞물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고(김지연, 2023; 백경흔, 2017; Williams, 2012; Stone, 2008) 이 중 고학력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국미애, 2018; 최성은, 2017). 고학력 여성은 고용 안정성과 소득이 높은 직군에서 일하기 때문에 젠더불평등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쉽지만(최시현, 2020), 오늘날 일과 양육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적 성역할 규범’ 혹은 ‘신전통적 성별분업’(김영미·권현지, 2024; Gerson, 2015)은 여성의 고학력 자본이 사회적 성취에서 젠더불평등을 완화하는 자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녀교육의 높아진 기준은 여성이 직업활동을 하면서도 자녀의 문화자본 획득 기회를 끊임없이 고심하게 하며, 이 능력이 고학력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젠더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자녀교육의 중요성만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 관리자로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적극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통해 계급을 유지하고자 본인의 커리어 열망을 타협하고 협상하는 어머니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오늘날의 ‘젠더화된 아비투스’(조규원·정현주, 2025)는 남성과 차별화된 여성의 계급의식과 계급재생산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방식이 갈수록 다각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자녀교육은 학교교육으로 얻어지는 제도화된 문화자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체화된 문화자본 획득하는 것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높은 문화자본에 따라 높은 계급의식을 내재하는(부르디외, 1995) 고학력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망 또한 강하게 담지한다. 따라서 고학력 어머니들에게 ‘젠더화된 아비투스’는 사회 엘리트로 활약하는 여성이 됨과 동시에 현명한 자녀교육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다층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계급재생산 실천은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불균등하게 편재된 도시기회와 심화되는 공간의 계급정체성은(조이진, 2025; 최시현, 2023) 이중 역할을 떠안은 어머니들에게 고도의 공간 전략을 요구한다. 경제, 교육, 문화 기회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양극화는 본인의 일과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사는 것에 특별한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문화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김종성·김걸, 2024; 정예원·홍성연, 2023) 특정 지역 거주 여부가 문화자본 획득 기회를 결정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박배균·장진범(2016)은 강남을 이상적인 도시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한국사회의 현상을 ‘강남화’라고 칭하며, 물리적 거주 환경과 생활양식을 강남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강남 따라하기’가 만연함을 설명한다. 대단지 아파트와 사설학원이 밀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소비를 누리는 ‘강남적 도시성’은 중산층의 삶을 대변하며, 이것이 재현된 근린에서의 거주는 계급재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도시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배균·장진범, 2016; 정수열, 2018; 지주형, 2016). 따라서 어머니들은 이와 같은 근린의 구성원이 되거나 근린을 발전시키는 주체가 되어 본인의 일과 자녀교육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게 된다(심한별, 2020; Goldin and Katz, 2016; Walsh, 2012; Crompton and Lyonette 2011).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본인의 경력열망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무수히 갈등할 수밖에 없다. 자녀의 교육과 부모의 임금노동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최적의 공간을 조합하는 동시에 근린이 가지는 사용 및 교환가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학력 어머니들의 직업은 도시공간에 고루 퍼져 있는 단순 서비스나 사무직이 아니기에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조절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녀돌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젠더규범은 이들의 시공간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기에 고학력 어머니들의 시공간 이용 패턴은 젠더화된 아비투스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 연구는 구조적 제약과 젠더화된 역할 기대 속에서 젠더화된 아비투스와 도시공간을 합치하도록 만드는 고학력 어머니들의 공간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도시성이 특정 계급과 등치되어 가는 ‘강남화’ 흐름에서, 강남을 따라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체는 어머니이며, 이는 젠더화된 규범과 역할이 한국사회의 불균등한 도시구조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여성의 높은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열망을 실현하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유능한 자녀교육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높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결국 시공간을 조정하고 창출해 내는 어머니들의 실존적 투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아울러 일과 양육을 모두 수행하는 어머니들의 고군분투는 일가정 양립을 향한 대안적 도시상을 그려내는지, 아니면 전통적 젠더규범이 고착된 도시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지 등 이들의 공간전략이 내포하는 다양한 함의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젠더화된 아비투스의 공간성
        아비투스는 계급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향이 사회적 공간에서 체화되고 구조화된 것으로 개인의 인지, 판단, 실천의 토대가 되며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화한다(김영화, 1992; 이소영, 2011). 그 과정은 지리적·물리적 공간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에 아비투스는 장소에 대한 감각(sense of place)으로 작동하게 된다(Hillier and Rooksby, 2005).

        ‘젠더화된 아비투스’(조규원·정현주, 2025)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논의가 젠더중립적임을 비판하면서 젠더에 따라 아비투스가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여성이 성역할을 통해 계급재생산의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특히 교육이 계급상승의 사다리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자녀교육이 젠더화된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화 인프라의 편재성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근린효과(정재훈·김경민, 2014; 추경모, 2012; 하봉운, 2005)는 젠더화된 아비투스가 필연적으로 메트로폴리탄을 지향하도록 한다. ‘대치맘’이나 ‘동탄맘’과 같은 유행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특정 공간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본인의 일과 자녀교육이 용이한 최적의 도시공간을 찾아내는 전략으로 이어진다(Blokland, 2024).

        실제로 대도시 거주가 선호되는 요인에는 젠더화된 아비투스에 의한 여성의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도시의 다양한 직업 기회와 교통 인프라는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을 병행하기 수월한 환경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는 여성 파트너의 추가 소득으로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한다(Karsten, 2003; Bondi,1991). 자녀의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수준의 문화·경제자본을 가진 이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 대도시는 젠더화된 아비투스와 거주지와의 합치를 이루며 공간적 이익(spatial profit)을 발생시킨다(Blokland, 2024; Bourdieu, 2018). 이러한 공간적 합치는 어머니들의 다중역할을 용이하게도 하지만 자녀교육에 더욱 가중치를 두게 될 경우 고군분투를 격화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어머니들의 시공간 전략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젠더화된 아비투스의 딜레마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여성의 경력열망과 어머니 역할
        경력열망(career aspiration)은 자신에게 맞는 이상적 직업 목표를 향한 욕구를 의미하며 승진열망과 경력야망이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Powell and Butterfield, 2003; Farmer and Chung, 1995). 오늘날 고학력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과 여성 관리직 및 고위직의 저조한 비율은 지속되고 있는데, 여성의 낮은 경력열망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연구들이 있다(문선영 외, 2022; Azmat et al., 2020; 신동엽 외, 2017; Fritz and Van Knippenberg, 2017). 이들은 조직 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 부재하고 기업의 제도화된 성역할 문화로 인해 여성 스스로 경력열망을 낮춘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여성은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승진을 위한 노력에서 남성보다 소극적이고 이는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고학력 여성의 임금노동자로서 성과를 경력열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가 있다. 경력열망은 개인의 성향보다는 시대의 환경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받기에 젠더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인적자본은 온전히 경력열망으로 이어질 수 없다(Gottfredson, 1981; Laws, 1976). 여성 변호사의 경력열망과 직업적 행보를 연구한 Walsh(2012)는 기혼 여성의 일에 대한 열망과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승진욕구는 남성이나 미혼여성과 동일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많은 여성 변호사들은 가사와 육아의 주 책임자로서 역할을 내면화하고 있었고, 이 역할이 변호사 업무와 갈등을 빚는다고 설명했다. Crompton and Lyonette(2011)은 아무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어도 여성은 가사노동과 병행하기에 무리 없는 직군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위직 승진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았다. Goldin and Katz(2016) 또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간 일하든 시간당 임금 차이가 적은 약사가 고학력 여성에게 가장 친화적인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더해지며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다.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일상의 협상이 요구되면서 고학력 어머니들은 여전히 직업활동과 자녀돌봄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현순·박재완, 2016; Brinton and Oh, 2019; Duncan et al., 2003; Ward et al., 2010). 아울러 자녀교육을 통해 계급을 재생산하는 어머니 역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박혜경, 2009; 백경흔, 2017; 허은, 2017)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제약에 부딪히는 고학력 여성들이 가정으로 회귀하는 ‘새로운 전통주의’가 등장하기도 한다(맷차, 2015; 박혜경, 2009).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인 생애 전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학력 여성들에게 가정 내 학습 관리자 지위는 경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젠더분업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 차이
        오늘날 모빌리티 수단과 인프라가 대중화되고 여성의 직업활동이 보편화되었지만 도시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활동 차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차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주로 유의하게 드러남에 따라 가사와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맡겨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김현미, 2008).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비슷하더라도 고정된 역할 분업은 사라지지 않는데, Fan(2017)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여성 파트너만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여성은 가사노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근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도시에 고루 퍼져있는 서비스 직군이나 파트타임 직장에서 남성 파트너가 일하면 여성 파트너는 활동 자유도가 커지기 때문에 통근 거리를 늘리는 데 반해 여성 파트너의 고용 직군에 따른 남성 파트너의 통근 거리의 경향성은 일관되지 않았다(Kwon and Akar, 2022). 이는 가정 내 남편의 가용 시간에 따라 여성이 통근 거리를 조정하고, 이러한 여건은 여성의 다양한 직업활동 기회를 제한함을 뜻한다.

        한편 접근성과 시공간 제약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공간 이용 패턴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김현미(2008)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접근성이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밝혔고, Scheiner and Holz-Rau(2017)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복잡한 활동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결과는 다소 상반되어 보이지만, 자녀양육이 여성의 제한된 활동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은 복잡한 일상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chwanen et al.(2008)과 Schwanen(2007)은 남성은 직장 내 직위가 올라가면 자녀 픽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비하여 여성은 직위가 올라가도 픽업 시간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포착했다. 여성에게 직장 내 직위 상승은 업무 시간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육아 및 가사를 위해 업무를 조정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자녀돌봄 및 가사를 대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일상 활동의 시공간 배열의 차이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에게 부과된 양육부담이 젠더화된 접근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4. 소결
        고학력 어머니들은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온 동시에, 전통적 젠더규범에서 이어오는 자녀돌봄이라는 책무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더불어 대도시의 값비싼 주거비용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필수로 만들고, 주거지 선택은 단순한 물리적 조건을 넘어 자녀의 교육과 가정의 계급적 위상을 상징하는 공간 실천이 된다.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진 고학력 어머니들의 일상 실천은 도시공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이들이 공간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해 내는지 구체적으로 조명된 바 없다.

        인프라가 밀집된 수도권의 물리·사회적 환경은 다중역할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제한된 시공간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온전히 어머니들의 몫이 된다. 고학력자이면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는 위치성은 복수의 시공간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공간 선택을 요구하며 복잡한 동선을 만들어낸다. 더불어 오늘날 도시는 지역별 소득 격차와 학군지 위상 등으로 인해 주양육자로 하여금 장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며 새로운 실천을 요구한다. 고학력 어머니들은 돌봄, 가사, 직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요인이 최대 효용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영역을 구성한다. 다양한 도시기회가 직업활동과 돌봄을 모두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도시 환경은 오히려 고학력 어머니들을 더 바쁘게 만드는 역설을 초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는 수도권 거주 고학력 어머니들의 공간적 실천을 조명함으로써, 유능하기에 두 가지 역할을 기대받는 ‘전략가’로서 여성들이 펼치는 일상적 고군분투를 상세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곧 자녀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 어머니 역할에 더욱 귀속되는 오늘날 고학력 어머니의 높은 문화·사회 자본이 훌륭한 워킹맘이 되기 위한 자원으로 소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과 계급, 젠더는 서로가 위계화하고 양극화시키는 상호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틀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6명의 고학력 기혼 여성들과의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축하였다(Table 1). 고학력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거나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력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부에서 의학, 약학, 법학을 전공하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고, 직업군은 교육·연구·예술·전문직 등 사회·문화 자본이 높은 분야에 분포해 있다. 인터뷰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면담자의 양육 경로, 직업 궤적, 주거 이동사, 자녀교육, 일상적 시간 및 공간 조정 방식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귀납적 접근을 통해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의미 구성을 도출한 결과 고학력 어머니들의 공간전략은 <Figure 1>과 같이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략인 ‘시공간 압축’(compression)은 고학력 어머니들이 개인이 보유한 시간, 경제, 모빌리티 자원을 활용하여 한정된 시간과 지리적 거리 제약을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이다. 물리적 이동을 통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특정 집단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에(Massey, 2015) 시공간 압축 전략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고학력 어머니들은 폐쇄적인 정보, 사회적 관계망 등의 자본을 동원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젠더규범으로 인해 이 권력을 전적으로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위치에 놓인다.

      
        
        

        Figure 1. 
				
        

        
          Three-dimensional spatio-temporal strategies
        
        

        

      

      두 번째 전략인 ‘근접성(proximity)강화’는 주생활 반경 내에서 돌봄, 교육, 노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컴팩트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여러 사례에서 고학력 어머니들은 자신과 자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돌봄 자원을 집중시키거나 새롭게 조직하는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신뢰 가능한 학원 픽업 시스템, 돌봄 교환 네트워크 등을 근린 내에 배치하거나 새로 생성하여 자신만의 근린 영역(territory)을 구성하는 것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세 번째 ‘스케일 상향’(scale up)은 물리적 근린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서 활동을 구성하는 전략이다. 스케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성되고 전화되는 동적인 층위로서(Harrison, 2013; Swyngedouw, 1997), 고학력 어머니들은 기존의 행정구역이나 제도적 구획을 넘어서 새로운 실천적 공간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 스케일을 넘어 국가 혹은 글로벌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과 자녀를 위한 자본획득 전략을 강화한다.

      이 분석틀을 통해 고학력 어머니들이 대도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경력열망, 자녀교육, 돌봄 등의 삶의 조건을 재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이 어떻게 긴밀하게 엮여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시공간 압축전략: 초지역적 ‘돌봄벨트’ 형성
        31개월 자녀를 둔 P1은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데 동탄에 거주하면서 직장이 있는 서울 동작구로 왕복 2시간의 긴 통근을 감내하고 있다. 자신과 남편 외의 추가 돌봄 제공자가 필요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을 돌봄 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대구에 있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P1은 동탄에 거주하기 위해 근무 가능한 지역 범위를 한강 이남의 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동탄은 “엄마가 대구에서 올라오시기에도 편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녀의 체화된 문화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동탄을 중심으로 P1과 자녀를 위주로 한 물리적 이동이 발생하면서 <Figure 2>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광범위한 ‘돌봄벨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1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들과 동탄에서 네트워크적 영역을 형성한 것이다.

        
          
          

          Figure 2. 
				
          

          
            P1’s extensive belt for childcare
          
          

          

        

        이러한 네트워크적 영역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것도, 우연스러운 결과도 아니다. 철저한 P1의 의도된 실천으로, 자신과 가정의 계급생산에 가장 용이한 ‘동탄’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상자들의 배열을 조절한 공간전략인 것이다. P1에게 동탄은 자신이 나고 자랐던 대구 수성구의 이점들이 한층 격상되어 밀집된 주거지로서, 자신과 자녀의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양육의 장이 된다. 즉 자신의 아비투스가 거주와 합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동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직장이 멀어지고 보조양육자인 친정엄마가 멀리 살더라도, 수고를 들여 동탄에 모여야 하는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적 영역은 고속 교통수단과 운전이라는 시공간 압축 기술이 발달하고, P1이 이를 활용할 자원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다. 동탄은 신도시 중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국도 1호선과 연결되고 2016년 SRT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었다(조일환, 2013; 하유진 외 2018). 시, 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이동은 SRT와 자차운전이라는 고도의 모빌리티를 동원하여 직업활동과 친정엄마의 ‘원정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대치동에 거주하는 P2의 사례 또한 시공간 압축을 통한 계급재생산 실천을 보여준다. P2의 가정은 10년 넘게 서울 대치동과 세종시를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해 왔다. 남편은 매일 아침 6시 집을 나서 세종시로 출근하고 밤 9시 가까이 되어 대치동 집으로 귀가한다. 남편이 SRT를 타고 세종시로 통근하는 고된 일정을 감수하기 때문에, 자녀돌봄과 가사일은 P2가 전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P2는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학력자이지만 전일제 상근하는 연구원이나 지방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다. P2는 집 가까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주 2-3회 강의하는데, 자녀 2명이 학원과 학교로 집을 비우는 오후 시간에 강의하도록 학교와 매 학기 일정을 조정한다.

        P2 가정의 시공간 압축은 단순한 거리 극복이 아니라, 두 지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종시 대신 대치동 거주를 고집함에 따라 최상의 교육 인프라와 학습 환경을 획득하고 고비용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대신 자신과 남편의 고등 학력자본으로 자녀의 사교육 틈을 메꾸고자 한다. P2는 자녀의 국어, 영어 학습을 보조하고 남편은 공학계열 전공자로서 수학과 과학 보조를 전담한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인 밤 9시에서 10시는 자녀의 학습을 보조하는 시간이 된다(Figure 3). 더욱이 자녀 2명 모두 국제학교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학원보다 집에서 자녀를 보조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남편의 세종 근무가 길어지며 세종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것도 한때 고려했지만, P2는 동선의 편리성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문화자본 축적 기회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치동 거주를 지속하고 있다.

        
          
          

          Figure 3. 
				
          

          
            P2 household’s Seoul-Sejong daily life zone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더라도, 모빌리티를 높여 수도권 내에서 돌봄영역을 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집 가까이에 괜찮은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있더라도,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해당 자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자녀돌봄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 자원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근린은 고학력 어머니들에게 매우 유용한 환경이 된다. 특히 신도시의 학원과 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녀 픽업서비스, 그리고 학원 간 연계 체계는 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로 작용한다.

        P3은 고전무용을 전공한 무용수로, 강동구에서 무용교습소를 운영하며 고전무용을 가르친다. 강동구 길동은 무용단과 고전무용 전공이 있는 대학과 예술 고등학교가 있어 고전무용 수강 수요가 높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무용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의 현 거주지는 2년 전 청약에 당첨된 신도시로, 학원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자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P3은 매일 의정부와 서울 강동구를 오가는 광역적 통근권을 유지하며 일과 자녀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9살 아들은 태권도 학원과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P3이 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만 하면 하교 후 학원에서 아들을 전적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는 온전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자녀는 학교로 마중나온 태권도 관장과 함께 학원으로 이동하고, 이후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면 다시 태권도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 차량을 타고 귀가한다. <Figure 4>에서 보듯 근린 내 돌봄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때, P3의 직장과 거주지 간 이동은 단순하고, 직업활동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유지된다.

        
          
          

          Figure 4. 
				
          

          
            P3’s networked spatial domain under a neighborhood care network
          
          

          

        

        그러나 이러한 돌봄 네트워크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방학기간에는 태권도 학원의 오전 돌봄반이 수요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아, P3은 자신의 돌봄 영역을 의정부-강동구로 대폭 확장하며 돌봄과 직업활동을 병행해야 했다. 자녀를 오전 동안 혼자 집에 둘 수 없기에 아침에 아들과 함께 교습소로 출근하여 자신은 오전수업을 진행하고 아들은 교습소의 빈 강의실에서 숙제를 하도록 했다. 12시가 되면 아침에 사둔 김밥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의정부로 이동해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P3은 혼자 다시 강동구로 돌아와 오후 수업을 진행했다. P3의 조정된 돌봄벨트 <Figure 5>는 기존 태권도 학원이 제공하던 자녀 픽업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 또는 지역 기반 돌봄 체계의 공백을 개인 자원으로 대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Figure 5. 
				
          

          
            P3’s networked spatial domain in the absence of a neighborhood care network
          
          

          

        

        전문직 및 관리직은 근무 기관 또는 지역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근처 유사직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직종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학력이라는 높은 문화자본은 자녀돌봄을 위한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을 높이기에 이들은 쉽게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때문에 고학력 어머니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돌봄의 시공간을 조정함으로써, 돌봄과 직업 수행을 모두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구성해 내고 있었다.

      

      
        2. 근접성의 극대화: 돌봄근린 형성
        
          1) 근린자원의 재배치
          고등학교 물리교사이자 대학교 시간강사인 P4는 돌봄 자원의 근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적 자원과 공간 자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실천을 보여준다. 교사로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원 생할과 겸해온 그는 서울대 대학원생이라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울대학교 내부의 보육 인프라를 자신의 생활권 내로 끌어들여왔다. 자신이 속한 제도적 영역을 돌봄 공동체로 전유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녀양육과 연구활동을 병행한 것이다.

          P4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동안 관악구 내에 거주하면서 자녀 3명을 모두 서울대학교 교직원 전용 어린이집에 보냈다. 이 어린이집은 박사과정생, 교직원 등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상호 돌봄 연대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교수아파트와 기혼 대학원생 생활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하원 이후 아이들을 맡아주는 품앗이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학습 및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 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어린이집에서는 졸업생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졸업생들이 하교 후 어린이집 돌봄 시스템에 합류해 돌봄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했다(Figure 6).

          
            
            

            Figure 6. 
				
            

            
              P4’s strategy for utilizing neighborhood care networks
            
            

            

          

          P4의 사례는 자신의 직업과 학적, 소속을 통해 고밀도의 돌봄 인프라를 근거리 내에 형성하고, 서울대 캠퍼스를 자신만의 돌봄 근린으로 전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대 캠퍼스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P4는 이를 마치 ‘초품아’와 같은 가족 돌봄의 거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이 돌봄 자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박사과정 졸업을 무려 2년이나 연기했다. P4가 교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시에 자녀 3명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고학력 여성으로서 자신의 전문성과 육아복지자원을 정교하게 접합시킨 전략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돌봄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P4는 자녀의 진학 여건과 자신의 직업활동을 고려하여 용산구로 이주했다. 신림동 내의 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적고 교육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교사이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용산은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여러 대학에 시간 강의로 출강하는 P4의 직업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공간이었다. P4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돌봄 인프라를 정교하게 배열함으로써 근접성을 극대화하는 공간전략을 실천했고, 이는 고학력 어머니의 사회관계망과 제도적 자원을 총동원한 계급재생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인 P5의 사례 역시 공간·제도적 조건을 치밀하게 조정하여 새로운 돌봄 근린을 구축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P5는 결혼 후 줄곧 서초구에 거주하며,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30분 이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해왔다.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라 판단했고, 서초구는 법조계 사무소가 가장 밀집해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근무조건의 사무실을 찾기 용이하다고 여겼다. 실제로 그는 대형 로펌 대신 야근을 하지 않는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커리어와 양육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9시-18시로 고정적이고 연차나 휴직을 거의 사용할 수 없어서 자녀의 돌봄 공백을 채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조기하원해야 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한 돌봄 공백을 감당하기 위한 별도의 자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하여 P5는 양육과 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공간전략으로 근무조건 자체를 중심에 둔 근린을 재구성하였다. ‘집 가까운 직장’이 아닌, ‘직장을 중심으로 한 집’이라는 공간 재배치를 실천한 것이다(Figure 7). 서초구를 떠나 중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변호사직으로 이직하였는데, 공공기관은 육아시간과 휴직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근무지인 중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분 이내에서 거주지를 물색하고 자녀의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하원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하원도우미와 시간을 조율하며 첫째와 둘째의 하원을 분담하면서 돌봄 공백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

          
            
            

            Figure 7. 
				
            

            
              P5’s strategy for constructing neighborhood-based childcare
            
            

            

          

          P5의 사례는 근접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단순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돌봄 친화적인 자원으로 활용하여 돌봄과 경력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는 돌봄 영역을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P5는 커리어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로펌을 다녔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자신이 그려왔던 법조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조계 문화는 육아친화적인 제도를 보장하지 않기에, P5는 자녀돌봄과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P5는 현재의 연봉과 업무에 만족하지 않지만 “변호사라서 그나마 아이를 키우며 내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일정 기간 경력열망을 유예하고 그로 인한 자본취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자녀양육기라는 과도기를 버텨내고 있었다.

        

        
          2) 근린 내 새로운 자원 창출
          대기업 팀장으로 있는 P6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허물어 자녀돌봄과 직장활동을 조율해 내는 전략을 보여준다. P6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에 자녀와 물리적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감행하였다. 매일 딸과 함께 도보로 출근한 후 직장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 돌봄과 일을 하나의 생활 반경 안에 배치하였다.

          P6은 야근이 잦은 직업 특성상, 자녀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이를 해소하고자 그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난 다섯 명의 어머니들과 자발적인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직장 어린이집을 “괜찮은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해석하며,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녀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가 비슷한 문화·경제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공간을 조직하고자 회사 근처 미술학원에 자녀 픽업이 용이한 시간대로 별도의 반을 개설했다. 주말에는 각자의 집으로 초대하거나 근교 나들이를 함께하며 공동 양육 장을 형성하기도 했다(Figure 8). 이로써 자녀는 부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근린자원을 대체하는 양질의 사회·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다.

          
            
            

            Figure 8. 
				
            

            
              P6’s creation of a care-oriented neighborhood
            
            

            

          

          주목할 점은 P6은 근접성 강화를 통해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간적·사회적 이분화 구도를 해체했다는 점이다. P6은 직장 내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생산공간과 재생산공간을 통합하는 생활영역을 창출하였다. 기존의 직장은 일을 위한 ‘공적’공간, 가정은 돌봄을 위한 ‘사적’공간으로 구분되었지만, P6의 실천에서 두 공간은 물리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기능 측면에서도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자원에 의존하거나 재배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학력 어머니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돌봄 영역을 창출하고, 이를 계급재생산의 수단으로 전환시킨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사례로, P7은 과거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의 병행에서 오는 어려움의 본질을 계속 고민해 왔다. 여성 동료들이 겪는 반복적인 돌봄 고충과 소진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의 경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P7은 퇴사 후 아동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독서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더 나은 돌봄문화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P7은 이러한 변화를 경력 하향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자, “아이를 키우며 지속가능한” 자기실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P7은 공방을 중심으로 자녀교육, 양육자 네트워크, 돌봄자원이 집적된 새로움 돌봄 공동체를 직접 창출하였다. 공방 운영 전에는 아이의 학원 픽업을 위해 학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는 ‘학원 엄마’들과 피상적 관계를 맺어왔다면, 현재는 공방을 자녀의 학원 친구들 및 학원 엄마들과의 교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방은 자연스럽게 학원 엄마들과의 모임 공간이자 새로운 학습공간이 되었다. 학원이 끝난 아이들은 공방에 모여 숙제를 했고, P7은 학원 엄마들과 함께 독서모임과 양육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조건에 맞게 지역 기반의 돌봄 자원을 스스로 창출하고 확장한 실천으로, 마치 학군지와 같은 새로운 교육영역을 설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사회적 재구성은 특정 학군지나 고가의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서도, 자녀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P7은 ‘좋은 학군’을 찾아 이주할 필요 없이, 현재의 지역에 정착하여 자신의 직업활동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대안적인 돌봄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이라는 도시공간에서 고학력 어머니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 공간 구현을 보여준다.

        

      

      
        3. 스케일 조정: 활동공간의 위계 상향
        스케일이란 사회적 활동이 조직되는 공간적 규모, 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인식된다. 1990년대 말에 촉발된 사회과학에서 ‘스케일 논쟁’을 통해 공간적 스케일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정된 위계적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창출되고 협상되는 역동적인 구성물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Harrison, 2013; Swyngedouw, 1997). 지역과 장소가 사회적 행위의 자원이자 결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 스케일 역시 사회적 활동과 과정들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스케일이라는 관점은 다중역할로 인해 시공간 제약에 묶이는 고학력 여성의 아비투스와 공간생산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들 여성은 새로운 스케일을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스케일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다중역할로 인한 제약을 극복해 내고 있었다.

        P8의 사례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간 선택과 스케일 구성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P8은 직장이 서울 관악구에 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친정부모가 거주하는 성북구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였다. 일상적 돌봄 제공자의 물리적 근접성에는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P8은 현 근린에 자녀 양육과 자기 계발을 위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P8은 해당 지역이 자신의 아비투스와 계급적 지향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P8은 현재 근린의 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의 활동 스케일을 ‘지역(서울)’과 ‘국가(전국)’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역 스케일은 P8이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헐적 대면 활동을 수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영어교육에 관심이 높은 그는 소속된 영어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영어 수업, 발표회 등에 참여하며, 교사이자 엄마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과 이따금 서울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도 한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는 높은 인구 밀도와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P8이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 간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전국 단위의 스케일은 P8에게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한 연결망을 제공한다. ‘교사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교사이자 엄마이며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등 복합적인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P8은 정보나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양육 전략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다. 딸 2명을 키우는 엄마로서 조언을 구하고자 P8은 교사맘카페에 ‘2살 터울 자매 육아모임’을 직접 만들고, 자녀양육이라는 정서적·실천적 문제로 공통을 겪는 타 지역 엄마들과 연대하고자 하였다.

        이 모임은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데 복직 직전 겨울방학을 이용해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회원들이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 지역은 자연스럽게 서울이 됐고, SRT 이용을 고려해 수서역 인근에서 만났다. P8에게 서울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대면 모임하는 물리적 장소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P8은 교사맘카페를 정서적 돌봄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전국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정리하면 P8은 <Figure 9>의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자신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안적인 돌봄스케일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간다. 돌봄 제공자를 중심으로 선택한 근린에서는 기본적인 돌봄을 충족하고,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는 자녀교육과 자기 계발, 그리고 ‘좋은 엄마’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물리적 공간에서 얻기 어려운 자원을 더 넓은 스케일로 나아가 확보함으로써, 일상적 제약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돌봄과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Figure 9. 
				
          

          
            Class reproduction through P8’s upscaling strategy
          
          

          

        

        스케일 상향의 다른 사례로, 현재 정식 고용된 직장은 없지만 약학을 전공한 이력을 새로운 스케일에서 펼치고 있는 P9가 있다.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P9는 첫째 자녀 출산 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여성 약사 비율이 높은 병원 약국은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사무적인 약사 업무에서 전문성과 정체성의 회의를 느낀 P9는 병원으로 복직하지 않았고, 퇴사 후 페이약사로 일하였지만 역시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

        P9는 약학 지식과 경험을 더 의미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힘들었다. 약학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부족했고, 더욱이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는 P9는 활동할 수 있는 시공간 제약이 매우 강했다. P9는 매일 아침 도보로 두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일과를 반복하며,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온전히 혼자 돌보고 있었다. 외부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정기적인 출퇴근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육아맘’들이 많이 선택하는 페이약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P9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P9는 약학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경로를 모색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유용한 영양소와 영양제 정보를 연재하며 블로그는 점차 구독자를 확보했다. 블로그는 P9의 일상에서 꾸준히 실현 가능한 ‘대안적 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운용이 유연하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P9가 기존 약사라는 직업에서 가졌던 아쉬움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P9는 약학지식이라는 자신의 문화자본이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의미있게 전달되며, 지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약국이라는 좁은 로컬 스케일을 넘어,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위 스케일에서 자신의 문화자본을 재구성하고,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 것이다.

        더 나아가 블로그 활동은 제약회사 및 출판사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 한 제약회사는 P9가 블로그에 연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육아와 약학을 결합한 콘텐츠로 강연을 요청했고,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책 출간을 출판사와 논의중이기도 하다. 약국 카운터를 넘어, P9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하는 콘텐츠 생산자로, 동시에 강의와 출판이라는 또 다른 스케일로 자신의 활동을 확장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9는 승진이나 이직과 같은 보편적 경력 성장의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력열망을 실현하고 있었다. 스케일을 단순한 지리적 범위가 아니라, 자원이 배치되고 의미가 구성되는 사회적 구조로 본다면, P9의 사례는 고학력 어머니가 어떻게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신만의 관계망과 영향력을 조직해 내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돌봄 책임이 집중된 일상, 제한된 이동성, 부재한 돌봄 인프라 속에서 ‘쉬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활동장을 조직한 전략적 실천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의 매개를 통해 제약업계, 콘텐츠 시장이라는 확장된 장으로 진입하며, 젠더화된 아비투스의 스케일 상향 전략을 구현한 것이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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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s upscaling strategy
          
          

          

        

      

      
        4. 소결
        메트로폴리탄에 밀집해있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는 그 기회와 양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있어, 원하는 공간이익을 얻기까지 개인의 자본을 활용한 전략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의 기대치가 높은 고학력 어머니는 다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복잡하게 이용하는 공간 전략가로서 아비투스의 젠더화와 공간화를 매우 잘 드러내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젠더화된 아비투스의 새로운 자원으로 작동하는 ‘좋은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들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한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자원을 마치 한 근린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활용하기도하고, 근린 내로 새로운 자원을 끌어오거나 기존 자원을 재배치하기도 했으며, 근린이라는 물리적 단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전략들은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어머니 개인의 문화·경제·사회자본을 전제로 하며, 제한된 모빌리티를 해소하고 거주지에서 최대한의 공간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

        애초에 사회구성원들의 균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한 도시에서 특정 기회의 지리적 접근 제한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나아가 계급불평등으로 점철된다. 학군지에 거주하면서 긴 통근거리와 시간을 감내하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정부모에게 자녀돌봄을 의탁하는 어머니들의 여러 고군분투는 결코 목적이 다른 개별의 공간적 실천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재생산은 젠더규범과 계급화된 공간질서 속에서 조직된 어머니 개인의 공간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고학력 어머니들은 이상적 노동자와 유능한 양육자에 모두 부응하고자 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일상을 복잡하고 고밀한 방식으로 조직한다. 이들은 학력, 친구관계와 같은 자녀교육에 유리한 사회·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별하고 이주하는 가정 내 의사결정자이며, 동시에 직업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고급 인력이기도 하다. 좋은 학벌과 전문직군에 종사한다는 높은 문화자본은 자녀교육 관리자로서도 우위를 점하게 하면서 고학력 어머니들은 복수의 시공간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며 움직인다. 본 연구는 계급재생산을 위한 어머니 역할의 무게가 가중되는 오늘날 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공간을 조정하고 창출해 내는 고학력 어머니들의 공간전략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불평등한 공간구조는 각종 도시기회의 편재를 가져와 이들의 전략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며, 여성의 높은 문화자본이 사회적 성취의 발판이 되기보다 다중역할의 수단이 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구조적 제약과 젠더화된 역할 기대 속에서 고학력 어머니들은 추가 돌봄자와 본인의 직장, 거주지를 초지역적으로 연결하는 시공간 압축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으며, 생활 반경 내에서 자녀돌봄과 직업활동을 통합시키기 위해 근접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문화자본을 동원하여 지리적 공간 제약을 벗어나 경력열망을 실현시키고자 스케일을 상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강고한 가부장제와 도시 불평등 구조 속에서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한된 선택지를 조합한 고군분투의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들의 공간전략은 탈가정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부의 역할을 도시공간에서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 젠더규범은 새로운 공간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자본을 통해 돌봄과 노동의 간극을 메꾸고자 하지만, 결국 그 실천은 자신을 더욱 과잉 동원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낳는다. 이들의 실천은 불균등한 도시기회와 제한된 자본 속에서 계급을 유지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젠더규범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어머니들의 공간 실천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의 사례들에서는 대안적 돌봄문화나 젠더관계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 대기업 퇴사 후 아동학 석사를 마치고 독서공방을 운영하는 P7의 사례는, 고학력 여성의 높은 문화자본이 오늘날 단일하게 소비되는 ‘강남적 도시성’에 대한 잠정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7은 학군지로 이주하거나 서울의 중심지를 좇는 대신,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도 그 지역 안에서 자녀교육과 돌봄, 사회문화적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강남적 도시성이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자원을 통해 지역 내로 복제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여 고학력 어머니의 문화자본이 자녀교육을 위한 실천이자, 투기적 도시화의 대안적 주거상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의 이면에는 고학력 어머니들이 감내하는 경력의 제약과 구조적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박사졸업 시기를 늦추거나, 본인의 높은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직장을 택해 자녀와의 거리와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합리적 조율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 삶의 가능성을 대가로 하는 가부장적 젠더규범과 성역할이 여성에게 전가한 침묵된 비용이기도 하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일지라도 경력유지와 자녀양육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미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타협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는 가시화되지 않은 돌봄 노동과 손실된 경력의 무게에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심화되는 공간의 계급화로 인해 난항을 겪는 도시 재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개인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공간전략을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내재된 젠더규범으로 인한 생존전략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이들의 공간적 실천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식의 편향된 결론은 젠더규범과 양극화된 지역격차에 대한 옹호적 시선을 줄 수 있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어머니의 고군분투를 최대한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한된 도시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전략은 모든 생애주기의 여성들이 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자본을 가졌음에도 가부장적 젠더규범으로 인해 커리어 계발과 자녀양육 간의 갈등을 쉽게 상쇄하지 못하는 고학력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학력 여성은 고학력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를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경제자본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Butler and Hamnett, 1994). 즉 높은 문화자본으로 사회경제적 높은 지위를 획득한 사례만 다룬 연구이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여건에 놓인 여성들의 공간적 실천도 다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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